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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자료이용공간 내 장서포화 상태를 측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특정 지방자치단체 한 곳을 선정하여 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도서관별 장서포화상태를 
측정하여 장서포화의 상태와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 장서포
화도를 측정하여 장서포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장서포화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면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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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saturation of the collection in public library and to propose 
a solution to this problem.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one local government was selected to measure the 
collection saturation status of each library and to clarify the cause of collection saturat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derived from this study, the public library in Korea measures the degree of collection saturation and 
recognizes the seriousness of collection saturation, and suggests the task of identifying the cause of collection 
saturation and solv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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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공공도서관이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그리고 지역의 문화거점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되어 시행에 들어간 제3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
로 실천할 수 있도록 비전과 3대 핵심가치를 제안하고 있다.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을 비전
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핵심가치로 ‘사람에 대한 포용성’, ‘공간의 혁신성’, 
‘정보의 민주성’을 제안하고 있다. 즉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서비스와 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포용하고 도서관 공간을 장서중심에서 사람과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공공도서관은 장서의 포화에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장서중심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서비스 공간으로 변모하는데 큰 걸림
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한때 숨 쉴 틈 없이 빽빽한 장서로 점령당한 도서관 모습에서 흐뭇해하
던 시대도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서관의 환경은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사람중심으로 
그리고 서비스중심으로 변화하고 확대함에 따라 도서관 공간의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였고, 이
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서로 점령당한 자료이용공간과 복도 등으로 구성된 공유공간의 통합을 
통해 일체형 공간으로 혁신하는 도서관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이용공간 내 장서의 
포화 상태는 이러한 변화를 저해하고 있으며, 도서관이용환경과 열람환경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도서관내 자료이용공간의 
변화를 시도하고 주민친화적 공간을 모색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서
의 포화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자료이용공간 내 장서포화상태를 측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
정 지방자치단체 한 곳을 선정하여 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도서관별 장서
포화상태를 측정하여 장서포화의 상태와 원인을 밝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 장서포화도를 측정하여 장서포화
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장서포화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면과제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공공도서관의 장서 포화도를 측정하고 장서포화의 원인을 밝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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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건립운영매뉴얼(문화체육관광부 2016)에 기반한 도서관 전체 연면적 대
비 적정자료이용공간과 적정장서수를 산출한다. 이를 현재 도서관이 사용하고 있는 자료이용
공간 및 소장 장서와 비교하여 자료이용공간의 적정성과 장서의 포화정도를 측정한다.

둘째, 장서의 이관 및 폐기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출판연도별 자료이용공간에 배가된 장
서의 대출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아울러 자료이용공간내의 출판연도별 소장비율과 대출
비율을 비교분석한다.

셋째, 출판연도별 대출현황을 기반으로 공공도서관의 평균 반감기를 산출하고, 일반자료와 
어린이자료의 장서이용 반감기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자료의 이용공간의 문제, 장서의 포화 정도를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밝힌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수행방법으로는 모든 공공도서관의 장서포화도를 단기간에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
문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서의 포화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선정된 지방자치단
체는 5개 이상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개관한지 10년 미만, 10년, 20년, 30년 
경과한 도서관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장
서의 포화도와 이용 반감기는 도서관 개관연도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장서의 
포화정도는 공공도서관건립운영매뉴얼(문화체육관광부 2016)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자료
이용공간에 필요한 적정 장서수와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공공도서관건립운영매뉴얼
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건립운영 시 표준처럼 활용되고 있는 지침서이다. 다만, 본 연구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사례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국내 모든 공공도서관의 현상으로 일반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3.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장서의 포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KCI(한국
인용색인)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장서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있었지
만 이들 논문의 대부분은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과 관리, 폐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장서의 포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는 없었다. 장서포화에 대한 연구는 아니나, 공공도서
관 장서개발과 관리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윤희윤(2009)은 
고전적 장서개발의 정론이 직면하는 한계를 분석하고 디지털 오디세이의 신화를 논의한 다음
에 미래 장서개발의 노선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요구중심의 선택론이 초래하는 장서의 질적 
피폐화, 예산 및 인력의 부족에도 고수하는 자급자족형 장서개발의 논리, 계획문서인 동시에 
실무준거인 장서개발정책의 부재, 이용통계와 장서개발의 연계성 부족 등이 고전적 정론의 
한계로 간주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고, 장서와 공공도서관 정체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거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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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이해와 모든 공공도서관은 최적의 아날로그 장서개발과 공공성 강화를 장서개발의 기
본노선으로 설정하는 등 장서개발의 새로운 노선과 전략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지연(2009)은 국내 공공도서관의 장서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연구
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장서관리 지침은 세부적으로 일부 이용자와 
관련하여 명시하기 쉬운 업무를 위주로 성문화된 지침을 가진 곳이 많았으나 포괄적으로 장
서관리를 다루는 체계적인 장서관리 지침이 마련된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진경 등
(2011)도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을 위해 서울특별시 소재 구립 공공도서관 10개관 이용자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장서이용행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
시 구립 공공도서관을 위한 장서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선애 등
(2009)은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를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장서의 주제별, 연령별 소장현황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소장자료의 주제별, 연령별 분석을 통해 공공도서관 장서의 
주제별 분포와 노후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 장서의 최신성은 비
교적 우수하였으며, 2000년 이후 발간자료의 소장비율이 전체 자료의 64.9%를 차지하였다. 

조윤희(2011)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장서 폐기 실태 조사를 
통하여 장서 폐기 기준과 현황, 처리 방안을 기반으로 장서 폐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
였다. 도서관 연면적이 작은 구립 공공도서관들을 중심으로 개관 후 수년이 지나면 증가하는 
장서를 수용하지 못하고 서가 공간 부족으로 인해 장서를 폐기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공공
도서관의 장서폐기에 대한 김희환(2015)의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관
리와 폐기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과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실제적인 측면에서 장서폐기 연구를 수행하였다. 폐기장서는 오·훼손의 상태가 
심한 것을 폐기대상으로 선정하는 가장 큰 이유였고, 제적된 장서를 보관하는 보존서고는 거
의 없었으며, 소각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장서폐기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도의 측면에
서는 장서폐기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필요하며, 장서폐기에 대한 장점으로 서고의 공간 확
보가 가장 언급이 많았고, 자료의 보존관의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공공도서관의 장서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장서개발과 관리, 폐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서의 포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국내 공공도서관의 
장서포화에 대한 사례연구가 장서포화와 공간부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향후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행연구로 자리매김하는데도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Ⅱ. 장서의 포화도 측정

1. 연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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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이 지방자치단체
가 운영하는 모든 공공도서관에 대한 장서의 포화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의 도구는 공공도서
관의 전체 연면적에서 자료이용공간(종합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의 면적을 산출한 후, 이들 
면적에 적절한 적정장서수를 산출하여 현재 소장한 장서수와 비교하여 자료이용공간 내 장서
의 포화상태를 측정하였다. 적정장서수의 산출은 공공도서관 건립·운영매뉴얼1)에서 제시한 
장서 산출 공식을 활용하였다.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자료이용공간 산출공식
종합자료실 자료실연면적(㎡) x 0.4 x 170권 

어린이자료실 자료실연면적(㎡) x 0.35 x 120권
<6단서가 기준>

<표 1> 공공도서관 적정 장서산출 공식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지역의 인구가 42만명인 K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 K지방자
치단체는 현재 5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1개관을 건립 중에 있다. K지방자치단
체를 선정한 이유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운영평가 후속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정
책 컨설팅 사업에 선정되어 공공도서관 운영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설환경의 개선, 인력과 
조직의 확충 등에 긍정적 방향으로 전반적인 검토와 미래지향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특히 
K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 장서의 포화도가 매우 심각하였으며, 공간의 활용성이 떨어져 
도서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에 직면하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K지방
자치단체의 5개 공공도서관들이 안고 있는 장서포화도의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이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장서의 포화도 문제를 제기하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지방자치단체와 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알파벳으로 나열하여 표기하였다.  

2. 적정자료이용공간의 산출

적정자료이용공간은 도서관의 전체 연면적에서 자료이용공간이 차지하는 적정 비율을 말
한다. 이 적정비율은 공공도서관건립운영매뉴얼(문화체육관광부, 2016)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서관 연면적별 적정자료 이용공간 비율을 참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는 공공도
서관건립운영매뉴얼(문화체육관광부, 2016)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면적별 적정자료이용공간
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6년 국내 공공도서관의 건립운영에 참조하기 위하여 제작한 지침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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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연면적(㎡) 자료이용공간 비율(%)

264~1,500
일반자료 32

어린이자료 21.5

1,500~2,500
일반자료 28.5

어린이자료 18.2

2,500~3,500
일반자료 23

어린이자료 18.2

3,500~5,500
일반자료 20.5

어린이자료 11.7

5,500이상 일반자료 19.3

어린이자료 10.4

<도시형 공공도서관 기준>

<표 2> 도서관 연면적별 적정 자료이용공간의 비율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K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 공공도서관의 적정 자료이용
공간을 산출하였다. 그 산출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공공도서관 건립운영매뉴얼에서 제시한 산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K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 공공도서관의 적정 자료이용공간의 면적을 보면, A도서관은 전체 연면적
이 8,395㎡로 매우 큰 대형도서관으로서 적정 일반자료 공간은 1,620㎡, 어린이자료 공간은 
873㎡으로 산출되었다. B도서관은 전체 연면적이 5,069㎡로 적정 일반자료공간은 1,039㎡, 

도서관명 연면적 적정자료이용공간
실명 비율 적정면적

A도서관 8,395㎡
일반자료 19.3% 1,620㎡
어린이 10.4% 873㎡
합계 29.7% 2,493㎡

B도서관 5,069㎡
일반자료 20.5% 1,039㎡
어린이 11.7% 593㎡
합계 32.2% 1,632㎡

C도서관 3,716㎡
일반자료 20.5% 761㎡
어린이 11.7% 435㎡
합계 32.2% 1,196㎡

D도서관 4,826㎡
일반자료 20.5% 989㎡
어린이 11.7% 565㎡
합계 32.2% 1,554㎡

E도서관 2,942㎡
일반자료 20.5% 603㎡
어린이 11.7% 344㎡
합계 32.2% 747㎡

[참고: 공공도서관건립운영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2016]

<표 3>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별 연면적에 따른 적정 자료이용공간 면적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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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자료공간은 593㎡, C도서관은 전체 연면적 3,716㎡에 적정 일반자료공간은 761㎡, 

어린이자료공간은 435㎡, D도서관은 전체 4,826㎡에 적정 일반자료공간은 989㎡, 어린이
자료공간은 565㎡, E도서관은 2,942㎡에 적정 일반자료공간은 603㎡, 어린이자료공간은 
344㎡로 각각 산출되었다. 

이를 실제 각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이용공간면적과 비교하여 자료이용공간의 과
잉 및 부족현상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도서관명 연면적 실명
자료이용공간

적정 실제
면적 비율 면적 비율

A도서관 8,395㎡
일반자료 1,620㎡ 19.3% 954㎡ 11.4%

어린이 873㎡ 10.4% 334㎡  4.0%

합계 2,493㎡ 29.7% 1,288㎡ 15.4%

B도서관 5,069㎡
일반자료 1,039㎡ 20.5% 132㎡  2.6%

어린이 593㎡ 11.7% 180㎡  3.6%

합계 1,632㎡ 32.2% 312㎡  6.2%

C도서관 3,716㎡
일반자료 761㎡ 20.5% 456㎡ 12.3%

어린이 435㎡ 11.7% 296㎡  8.0%

합계 1,196㎡ 32.2% 752㎡ 20.3%

D도서관 4,826㎡
일반자료 989㎡ 20.5% 529㎡ 11.0%

어린이 565㎡ 11.7% 547㎡ 11.3%

합계 1,554㎡ 32.2% 1,076㎡ 22.3%

E도서관 2,942㎡
일반자료 603㎡ 20.5% 298㎡ 10.1%

어린이 344㎡ 11.7% 119㎡  4.0%

합계 747㎡ 32.2% 417㎡ 14.1%

<표 4> 적정 자료이용공간 면적과 도서관별 실제 자료이용공간 면적의 비교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K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공도서관은 적정 자료이용공간 대비 
실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도서관은 
적정 자료이용공간(일반자료 및 어린이자료공간의 합)의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29.7%인데 
비하여 실제 사용면적은 15.4%밖에 되지 못하였다. B도서관에서도 적정 자료이용공간의 면
적이 32.2%인데 비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심각한 장서의 포화도를 유발할 수 있다. C도서관은 적정 자료이용공간이 전체 연면적
의 32.2%인데 비하여 실제 사용면적은 20.3%, D도서관은 적정 자료이용공간이 전체 연면
적의 32.2%인데 비하여 실제 사용면적은 22.3%, E도서관은 적정 자료이용공간의 비율이 
32.2%인데 비하여 실제 사용면적은 14.1%로 나타났다. K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5개 
공공도서관 전부 적정 자료이용공간의 비율에 훨씬 못 미치는 자료이용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도서관, E도서관, A도서관은 매우 심각한 장서의 포화도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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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서의 포화도 측정

K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 공공도서관에 대한 장서의 포화도를 측정하였다. 

장서의 포화도는 공공도서관 건립운영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정장서 산출공식과 최대
장서 산출공식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 적정장서 산출공식 : (일반자료)   면적 X 0.4 X 170권
                     (어린이자료) 면적 X 0.35 X 120권
∙ 최대장서 산출공식 : 적정장서수 X 1.2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별 적정 자료이용공간 면적에 따른 적정장서와 최대장서를 산출하여 
현재 각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수와 비교하여 장서의 포화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먼저, 도서관별 적정 자료이용공간 면적에 따른 적정장서와 최대장서를 산출하였다. 이는 
다음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도서관명 연면적 적정자료 이용 공간
실명 적정면적 적정장서 최대장서

A도서관 8,395㎡
일반자료 1,620㎡ 110,160권 132,192권
어린이 873㎡ 68,094권 81,094권
합계 2,493㎡ 178,254권 213,286권

B도서관 5,069㎡
일반자료 1,039㎡ 70,652권 84,782권
어린이 593㎡ 24,906권 29,887권
합계 1,632㎡ 95,558권 114,669권

C도서관 3,716㎡
일반자료 761㎡ 51,748권 62,097권
어린이 435㎡ 18,270권 21,924권
합계 1,196㎡ 70,018권 84,021권

D도서관 4,826㎡
일반자료 989㎡ 67,252권 80,702권
어린이 565㎡ 23,730권 28,476권
합계 1,554㎡ 90,982권 109,178권

E도서관 2,942㎡
일반자료 603㎡ 41,004권 49,204권
어린이 344㎡ 14,448권 17,337권
합계 747㎡ 55,452권 66,541권

<표 5> 도서관별 적정면적에 따른 적정장서 및 최대 장서 산출

위 표에 따르면 A도서관의 적정 자료이용공간 면적에 맞는 적정 장서수는 178,254권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일반자료와 어린이자료로 분리하면 각각 110,160권과 68,094권으로 나타
났다. B도서관은 적정장서수가 95,558권으로 나타났고, C도서관은 70,018권, D도서관은 
90,982권, E도서관은 55,452권으로 나타났다. 이들 도서관의 적정 자료이용공간에 알맞은 
최대 장서수는 적정장서수의 약 1.2배를 감안하면 된다. 이 최대장서수는 도서관이 적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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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이용공간 내에서 소장할 수 있는 최대의 장서수를 말한다.  

가.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별 소장장서와 적정장서 그리고 최대장서와의 비교

먼저 K지방자차단체 도서관들이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장서와 앞에서 산출한 적정장서 및 
최대장서와의 비교를 통하여 현재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들의 장서의 포화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도서관명 연면적 구분 소장장서 적정자료공간
적정장서 최대장서

A도서관 8,395㎡
일반자료 165,991권 110,160권 132,192권
어린이 81,196권 68,094권 81,094권
합계 247,187권 178,254권 213,286권

B도서관 5,069㎡
일반자료 102,530권 70,652권 84,782권
어린이 47,855권 24,906권 29,887권
합계 150,385권 95,558권 114,669권

C도서관 3,716㎡
일반자료 47,726권 51,748권 62,097권
어린이 40,138권 18,270권 21,924권
합계 87,864권 70,018권 84,021권

D도서관 4,826㎡
일반자료 64,599권 67,252권 80,702권
어린이 68,795권 23,730권 28,476권
합계 133,394권 90,982권 109,178권

E도서관 2,942㎡
일반자료 88,457권 41,004권 49,204권
어린이 38,280권 14,448권 17,337권
합계 126,737권 55,452권 66,541권

합계 745,567권 490,264권 587,695권

<표 6>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들의 소장장서와 적정/최대장서와의 비교(장서포화도 측정 1)

위의 표에서와 같이, A도서관은 178,254권이 적정한 장서수인데 비하여 실제 소장하고 
있는 장서는 247,187권으로 68,933권을 초과하여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도서
관은 적정장서수 보다 54,827권을 더 소장하고 있었으며, C도서관도 또한 17,846권을 초과
하여 소장하고 있었고, D도서관은 42,412권을, E도서관은 71,285권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
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E도서관, A도서관, B도서관, D도서관, C도서관의 순으로 포화도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며, K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보면 257,303권을 초과하여 소장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도서관 열람 환경은 매우 열악해질 수 있으며, 다른 공간으
로의 활용도도 매우 낮아질 수 있다.

나. K지방자치단체 실제 사용 면적에 따른 적정장서와 소장 장서와의 비교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는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들의 자료이용공간에 해당하는 적정장서수
는 다음의 표와 같이 현저히 낮게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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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명 연면적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해당하는 적정 장서수
실명 실제면적 적정장서 최대장서

A도서관 8,395㎡
일반자료 954㎡ 64,872권 77,846권
어린이 334㎡ 14,028권 16,834권
합계 1,288㎡ 78,900권 94,680권

B도서관 5,069㎡
일반자료 132㎡ 8,976권 10,771권
어린이 180㎡ 7,560권 9,072권
합계 312㎡ 16,536권 19,843권

C도서관 3,716㎡
일반자료 456㎡ 31,008권 37,209권
어린이 296㎡ 12,432권 14,918권
합계 752㎡ 43,440권 52,127권

D도서관 4,826㎡
일반자료 529㎡ 35,972권 43,166권
어린이 547㎡ 22,974권 27,569권
합계 1,076㎡ 58,946권 70,735권

E도서관 2,942㎡
일반자료 298㎡ 20,264권 24,317권
어린이 119㎡ 4,998권 5,998권
합계 417㎡ 25,262권 30,315권

<표 7> K지방자치단체 실제 사용면적에 해당하는 적정장서량 및 최대장서량

위의 표에서처럼 A도서관은 실제 사용면적에 해당하는 적정 장서수는 78,900권이었으며, 

B도서관은 16,536권, C도서관은 43,440권, D도서관은 58,946권, E도서관은 25,262권으
로 분석되었다. 즉 A도서관은 현재 사용하는 자료이용공간의 면적에 78,900권의 장서가 적
정이지만, 실제로는 247,187권을 소장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A도서관의 실제 
168,287권을 초과하여 소장하고 있어 장서의 포화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는 각 도서관별 실제 사용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적정장서수와 현재 소장 장서
수를 비교한 것이다. 

B도서관의 경우를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료이용공간의 면적에 해당하는 적정장서수
는 16,536권인데 비하여 실제로는 150,385권을 소장하고 있어 133,849권을 초과하여 소장
하고 있어 장서의 포화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게 한다. B도서관은 도서관의 전체 
연면적은 넓은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료이용공간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장서의 포화가 더욱 
악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동일하게 C도서관은 현재 44,424권, D도서관은 74,448권, 

E도서관은 101,475권을 초과하여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장서의 포화도가 매우 심
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서의 포화도가 악화되면 이용자의 도서관이용 및 열람환경을 악화시키며,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잠식하여 궁극적으로는 도서관의 활성화와 이용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 따라서 장서의 포화도가 악화된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장서의 포화도를 
감소시켜 도서관의 이용과 열람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로 두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 현재 자료이용공간에 배가되어 있는 장서의 이관과 폐기 및 제적 작업을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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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작업에 선행하여 다양한 기초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자료이용공간 (일반자료
공간 및 어린이자료공간)에 소장된 장서의 출판연도와 출판연도에 따른 자료의 이용(대출)현
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장서의 포화도 감소를 위한 대출 추이

1. 출판연도별 대출 추이

먼저 K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의 자료이용공간에 소장된 장서의 출판연도별 
대출현황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도서관명 17~18 15~16 13~14 11~12 09~10 07~08 05~06 03~04 01~02 00이전 합계

A
도서관

일반 38,260 67,819 77,449 102,034 134,640 116,143 142,163 83,698 89,772 124,265 851,978

어린이 43,569 48,472 68,827 123,675 179,334 165,722 152,204 76,438 73,648 46522 978,411

합계 81,829 116,291 146,276 225,709 313,974 281,865 294,367 160,136 163,420 170,787 1,830,389

B
도서관

일반 31,750 68,138 60,584 104,047 108,107 88,483 107,303 65,148 65,860 59,860 759,280

어린이 56,645 68,050 97,256 136,585 181,683 175,261 152,726 65,196 56,491 29,745 1,019,638

합계 88,395 136,188 157,840 240,632 289,790 263,744 260,029 130,344 122,351 89,605 1,778,918

<표 9>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별 2018년 대출현황 추이 분석(연도별 분석)

도서관명 연면적 실제 자료이용공간대비 적정장서 
실명 소장 장서 적정장서 최대장서

A도서관 8,395㎡
일반자료 165,991권 64,872 77,846

어린이 81,196권 14,028 16,834

합계 247,187권 78,900 94,680

B도서관 5,069㎡
일반자료 102,530권 8,976 10,771

어린이 47,855권 7,560 9,072

합계 150,385권 16,536 19,843

C도서관 3,716㎡
일반자료 47,726권 31,008 37,209

어린이 40,138권 12,432 14,918

합계 87,864권 43,440 52,127

D도서관 4,826㎡
일반자료 64,599권 35,972 43,166

어린이 68,795권 22,974 27,569

합계 133,394권 58,946 70,735

E도서관 2,942㎡
일반자료 88,457권 20,264 24,317

어린이 38,280권 4,998 5,998

합계 126,737권 25,262 30,315

합계 745,567권 223,084 267,700

<표 8> K지방자치단체 실제 사용 면적에 따른 적정장서와 소장 장서와의 비교(장서포화도 측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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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A도서관은 출판된 지 약 9년 이후가 지나면 대출권수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자료보다는 어린이 자료가 장서의 이용주기가 짧은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어린이자료는 최신장서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일반자료의 이용(대출) 추이
는 출판연도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나, 출판된 지 12년이 경과하면 그 이용은 둔화
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그림은 A도서관의 출판연도별 이용(대출)추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A도서관의 출판연도별 이용(대출) 현황 추이

2. 출판연도별 소장과 대출비율 분석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들의 출판연도별 소장과 대출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소장과 대출의 
비율 비교는 출판연도별 장서의 이용 정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중에서 장서의 포화도가 가장 높은 B도서관과 중앙관인 A도서관을 선
정하여 각각의 자료실별 소장과 대출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아래는 A도서관의 출판연도별 소
장과 대출의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A도서관 종합자료실은 출판된 지 14년까지의 장서는 소장비율보다는 대출비율이 높게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소장비율보다 대출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C
도서관

일반 16,842 36,924 64,829 123,323 77,586 23,210 11,015 3,154 1,023 543 358,449

어린이 32,032 35,979 48,544 141,094 150,012 62,344 31,570 7,634 1,963 3,395 514,567

합계 48,874 72,903 113,373 264,417 227,598 85,554 42,585 10,788 2,986 3,938 873,016

D
도서관

일반 27,361 74,110 86,577 118,638 127,589 135,823 41,488 17,637 19,127 51,797 700,147

어린이 64,947 83,007 142,301 261,905 305,468 553,634 226,676 92,677 67,688 56,821 1,855,124

합계 92,308 157,117 228,878 380,543 433,057 689,457 268,164 110,314 86,815 108,618 2,555,271

E
도서관

일반 10,022 25,933 55,855 71,300 70,060 114,618 29,065 9,636 9,649 8,972 405,110

어린이 17,202 27,038 61,600 68,565 68,975 129,065 58,990 13,177 4,828 3,588 453,028

합계 27,224 52,971 117,455 139,865 139,035 243,683 88,055 22,813 14,477 12,560 85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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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대출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또한 2000년 
이전에 출판된 자료의 소장비율이 35.7%나 되었으나 대출비율은 12.7%로 나타나 대출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합자료실에 소장하고 있는 2000년 이전의 
장서는 다른 장소(보존서고)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판연도 소장비율 대출비율 출판연도 소장비율 대출비율
2018 1.6 1.1 2009 3.8 6.4

2017 2.5 2.8 2008 4.0 6.4

2016 2.7 3.4 2007 3.0 5.5

2015 2.9 3.5 2006 3.3 6.7

2014 3.0 3.6 2005 5.6 7.8

2013 2.7 4.3 2004 3.7 4.7

2012 2.6 4.6 2003 4.3 4.0

2011 3.4 5.9 2002 5.6 5.3

2010 4.2 7.4 2001 5.4 3.9

2000년이전 35.7 12.7

합계 100.0 100.0

<표 10> A도서관 종합자료실의 출판연도별 소장과 대출 비율 

어린이 자료실의 경우에도 종합자료실과 마찬가지로 2000년 이전에 출판된 자료의 이용
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0년 이전의 자료 소장비율은 22%로 나타나
지만 이용은 약 4.8%에 불과하여 자료이용공간만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를 별도의 공간으로 이전하거나 폐기하여 자료 이용공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B도서관 종합자료실도 A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출판된 지 14년까지의 장서는 소장비율보다
는 대출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소장비율보다 대출비율이 낮아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0년 이전에 출판된 자료의 소장비율이 16.0%이나 대출비율
은 7.6%로 나타나 대출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도서관은 도서관의 연면
적에 비하여 자료이용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협소하여 장서의 포화도가 현저히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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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도서관으로 2000년 이전 장서의 이전과 폐기뿐만 아니라 자료이용공간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이용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장서의 포화도가 악화되어 자료이용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의 표는 B도서관의 종합자료실의 소장과 대출의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출판연도 소장비율 대출비율 출판연도 소장비율 대출비율
2018 1.7 1.0 2009 4.0 6.2

2017 2.8 3.0 2008 4.1 6.1

2016 3.6 4.2 2007 3.5 5.0

2015 4.2 4.4 2006 3.8 5.9

2014 4.1 5.3 2005 7.2 7.6

2013 4.7 7.1 2004 6.2 3.8

2012 3.6 6.3 2003 5.0 4.0

2011 4.4 6.8 2002 10.8 4.3

2010 5.0 7.4 2001 5.3 4.0

2000년이전 16.0 7.6

합계 100.0 100.0

<표 12> B도서관 종합자료실의 장서의 소장과 대출 비율

출판연도 소장비율 대출비율 출판연도 소장비율 대출비율
2018 1.0 2.6 2009 4.4 9.3

2017 2.8 1.8 2008 5.4 9.7

2016 2.8 2.4 2007 4.2 7.3

2015 2.6 2.5 2006 4.4 7.3

2014 4.1 3.7 2005 7.1 8.3

2013 4.0 3.3 2004 3.9 3.8

2012 4.9 5.2 2003 4.1 4.0

2011 6.5 7.4 2002 5.9 5.0

2010 5.6 9.0 2001 4.3 2.6

2000년이전 22.0 4.8

합계 100.0 100.0

<표 11> 중앙도서관 : 어린이자료실의 출판연도별 소장과 대출 비율



공공도서관 장서의 포화에 관한 사례 연구  15

- 63 -

 

B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의 경우에는 2000년 이전에 출판된 자료의 소장비율이 현저히 낮
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출판연도별 소장과 대출의 비율은 출판연도가 2004년 이전부
터 대출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이 시점이전의 자료를 이전 또는 폐
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출판연도 소장비율 대출비율 출판연도 소장비율 대출비율
2018 1.7 3.9 2009 6.6 9.0

2017 2.5 1.6 2008 7.0 10.3

2016 4.1 3.0 2007 5.8 6.9

2015 4.8 3.6 2006 5.7 6.2

2014 4.7 4.7 2005 8.5 8.8

2013 5.1 4.8 2004 5.0 3.3

2012 6.0 6.2 2003 4.6 3.1

2011 6.8 7.2 2002 4.5 3.3

2010 6.7 8.9 2001 4.0 2.3

2000년이전 5.9 2.9

합계 100.0 100.0

<표 13> B도서관: 어린이자료실의 소장과 대출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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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 반감기 산출

장서의 이용 반감기는 대출이나 열람을 통하여 이용된 장서들을 출판연도의 순서로 나열하
여 이용빈도를 계산하고 최신 이용 장서부터 기산하여 전체 이용빈도에 대한 누적비율이 
50% 되는 시기의 값을 말한다. 이러한 장서의 이용반감기는 장서의 폐기나 제거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용측면에서 장서의 최신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K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별 장서이용의 반감기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도서관명 반감기

A도서관
일반 9.09

어린이 9.27

평균 9.18

B도서관
일반 9.01

어린이 8.66

평균 8.84

C도서관
일반 6.12

어린이 6.99

평균 6.56

D도서관
일반 7.74

어린이 9.32

평균 8.53

E도서관
일반 8.19

어린이 8.59

평균 8.39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일반 8.03

어린이 8.57

평균 8.30

<표 14> K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별 장서이용 반감기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의 평균 장서이용의 반감기는 8.3년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자료는 
8.03년 어린이자료는 8.57년으로 어린이자료의 반감기가 더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K지
방자치단체 도서관의 자료는 평균적으로 출판된 지 8.3년이 경과하면 장서의 이용이 급격하
게 낮아지고 이용가치의 하락이 일어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5개 도서관의 장서이용반감
기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A도서관의 반감기는 9.18년, B도서관의 반감기는 8.84년, C도서
관은 6,56년, D도서관은 8.53년, E도서관은 8.39년으로 나타나 C도서관의 장서 이용반감기
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별 반감기가 달리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지
만, 장서구성의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즉 반감기가 가장 짧게 나타나는 C도서관은 개관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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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지 않아 구성된 장서의 출판연도가 상대적으로 짧은 비교적 최신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
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장서의 구성에 따라 반감기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C도서관을 제외한 다른 도서관의 장서구성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C도서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8.39년~9.18년 사이로 확인된다.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에서 
나타난 반감기를 국내 공공도서관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개관연도가 10

년 이상인 도서관에서 나타나는 장서 이용의 반감기로 추정할 수 있다.

4. 시사점 및 제언

지금까지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들의 장서의 포화도 및 대출현황, 그리고 대출빈도에 따른 
이용 반감기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의 장서의 포화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장서가 도서관의 상
당한 공간을 차지하여 도서관 이용환경을 저해하고 공간 활용의 여지를 없애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몇 가지 장서포화에 대한 원인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장서포화의 원인은 첫째, 전체 연면적 대비 자료이용공간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매우 
협소하였다. 이는 장서의 포화도를 가져오는 첫 번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둘째, 자료이용공
간별 적절한 장서확충계획이 설계되지 못하고 있었다. 자료이용공간에 맞는 장서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수집장서와 폐기장서의 량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보존서고 등의 이
용가치가 낮은 자료를 이관할 제3의 장소나 공간이 부재하였다. 즉 이용가치가 낮은 장서나 
복본 등의 장서를 적절하게 서가로부터 제거하여 제3의 장소(지방자치단체 공동보존서고나 
지역대표도서관의 보존서고 등)나 보존서고로 이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넷째, 장서폐기 및 제거 규정이 있으나 규정에 입각하여 장서의 폐기를 쉽게 하지 못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특성이 있었다. 즉 장서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으로서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힘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동시에 자산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관념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 장서의 폐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인에서 발생되는 장서의 포화는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그중 하나는 
장서이용의 선순환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신간 장서를 배가할 공간이 부족하면 장서의 
구입을 꺼리게 되고, 양질의 장서와 신간장서의 부족은 독서 인프라를 저해하며, 시민들의 도
서관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K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근 5년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장서구입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전국평균 아래에 머물고 있었으며,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장서구입비 비율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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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K지방자치단체 9.23% 7.65% 6.93% 9.05% 7.45%

전국평균 9.66% 10.29% 9.44% 9.73% 10.31%

<표 15>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자료구입비의 비율

공공도서관의 장서의 포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용가치가 낮은 장서의 이관 및 
폐기와 더불어 도서관 공간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료이용공간의 확대를 통
하여 장서의 배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제3의 장소로 장서 이관은 현재 공공도서관들에서 
장서의 포화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K지방자치단체의 장서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3의 장소로의 이관에 대한 해결책을 다음
의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다.  

단기플랜 장기 플랜

A도서관
K시
자료

보존관

자료보존
주민친화 공간
정보서비스

B도서관
F도서관

(신규건립)

C도서관
D도서관
E도서관

[그림 2] K지방자치단체 자료보존 및 이동의 해결방안

단기플랜으로는 개별도서관의 장서를 신규 건립하는 F도서관(연면적 5,000㎡ 자료보

존시설 구비)의 자료보존시설로 이관하여 개별도서관들의 장서 배가공간을 확보하는 것

을 고려할 수 있다.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K지방자치단체 자료보존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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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존관은 자료보존의 기능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기능도 일부분 수행하여 다양

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거점

으로의 기능까지 고려하는 다기능 다목적 자료보존관으로 건립해야 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이 공공도서관의 장서 포화도 문제를 고민하고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개략
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의 장서 포화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
났다. 그 원인은 전체 도서관연면적 대비 장서를 배가하고 이용하는 공간, 즉 자료이용공간의 
면적이 너무 협소하였다. 또한 자료이용공간별 배가될 수 있는 적정장서수를 산출하지 못하여 
적정장서수를 초과한 장서를 배가하고 있었다. 동시에 장서의 이관이나 제거한 도서를 보존할 
제3의 장소나 공간이 부재하였고 장서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자산이기 때문에 장서를 폐기
하는데 주저함이 있었으며, 폐기에 대한 절차가 복잡한 것도 장서포화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둘째, 자료이용공간에 배가된 자료의 대출현황분석에서 출판된 지 12년 이후에는 자료의 
이용이 매우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를 기점으로 자료의 폐기나 이관작업을 수행해
야 한다.

셋째, 자료이용공간에 배가된 장서의 출판연도별 소장과 대출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 
장서의 출판이 약14년이 경과하면 소장비율이 대출비율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들의 평균 장서의 이용반감기는 약8.3년으로 나타났고, 일반
자료는 8.03년 어린이자료는 8.57년으로 어린이자료의 반감기가 더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반감기를 측정할 때, 장서의 구성이 비교적 최신연도로 이루어진 개관한 지 10년 이하
의 도서관에서는 장서 이용의 반감기가 짧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장서의 포화도에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며, 자료이용공간에 배가된 장서도 이
용가치가 낮은 자료, 즉 이용되지 않는 자료가 배가되어 있는 것도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서의 포화도는 열람환경을 악화시켜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
인이 된다. 따라서 장서의 포화도를 감소시켜 열람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도서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 제안한 
바를 실천하고 공공도서관이 주민친화적 공간이자 우리 삶을 바꾸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앞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장서의 포화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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